
사상의학회져

�J�. �o�f�. �C�o�n�s�t�. �M�e�d�.
�V�o�l�5�. �N�o�.�1�. �1잊�g

φ

東醫心學廳鎬

金 度 淳 훌 훌§完
�.

아래 글들온 �C�.�G�.�]�u�n�g 선생의 탱、想과李濟 �,휩

光生의 �,띤想옵 본인이 황의완 교수님의 指導下에

學쩔하는 과정에서 �I�I 得한 것옵 整理한 것으로�,

모든 引用文句는 이부영 교수님의 훌폼 〈分析心

理學 �> �<回想 꿈 그리고 思想〉 그리고 �, 朴奭훌 先

生의 譯폼 〈東용四훌大典〉에 기초한다 �.

整理方式은 心과 훌를 重視하여 탱文의 順序보

다는 本意의 호릅올 重祖‘합이며이에 문제되어지

는 문구는 차후에 원문에서 檢證하고져 한다�.

〈心理學이란 어떠한 진리의 뀔假를 밝히는 것

이 아니라 �, 그러한 것이 �A間에게 어떤 영향올 미

치는가 하는 것올 대상으로 하는 쩔問이다 �.�>

여기서 인간이란 단어를 �A間心理로 한정하연�,

�A 間心理의 表面的 水準인 意짧의 範廳는 內面的

無意識으로 .充되어지기에 �, �} ＼間心理는 �A間이

經險한 것�, 認짧한 것�, 想像한 것까지 包括하게

되며 �A間身體와 빼質에까지 �i횡뤘되어 �, 다시금 包

括的 意味가 되어진다 �.

여기서 우리는 心이 宇옮요 추雷가 心이라는

飛醒꿇理의 ￥���1 홉性올 본다 �. 이 러 한 心온 以上에 서

보여 지듯이 �, 限足하기 어려운 抽흉名詞이며 이를

�* 훌熙大멜홉 훌훌톨훌科大뿔神經精神科쩔훌�k室

圓으로 記號化하연 이를 太뚫이라 한다 �.

太極옵 흉윌動으로구분하여 陰團으로 보는가 �, 天

地�A 三才로 나누어 보는가 �, 죠行으로 나누는가�,

六氣로 나누는가 하는 方홉에 따른 학문의 체계

화는 각기 그 흐릅올 만들어 왔지만 �, 비슷한 시대

에 東과 西의 두 先生은 四位로 나누어 체계화

합이 〈가장자연스러운 방법〉이라 하였다 �.

圓올 四位로 나눔에 그 면벽올 피하연 圖과 正

四角의 만다라가 된다 �. 우리는 이러한 정사각의

자를 가지고 미지의 圓인 心올 維橫으로 分析하

여�, 생리적 변화를 ���I�� 明하고 병리켜 변화률 짧빼

하여 病용 治훌훌하고자한다 �.

�1�. 心의 홉쩔

우리는 헬빼되어지는 몇 가지 사실을 통하여

心의 모형올 추상할 수 있다 �.

心의 가장 표연은 意짧의 수준으로 �, 우리가 항

상 응정�� 하는 부분이며 그 바탕에는 의식올 누적

하여 훌올 이루는 個 �A無意識의 충이 있고 �, 個 �A

無意識의 바탕에는 인간의 본능 및 여러세대를

거치는 隻團無意識이 있으며 集團無意識의 深 �m�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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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 �, 특히 우리의 어린이에게 전달할 수 없기에

우리의 最善인 의식수준의 탐구와 정리가 쌓이연

에는 인간이 인간 이전의 상태에서 가졌던 心도

인간의 意識範圍가 넓어지고 �, 이를 통하여 유한한

한계에서 완성할 수 없는 �A格完

成에의 희망이 근거할 바탕이 마련된다 �.

인간의 훌命의

包含된다 �.
여기서 �l�u�n�g 과 束武는 學問의 方向융 달리한다 �.
�l�u�n�g 은 쩔團無意識의 중심이 되는 原形으로 �, 東

武는 個�A無意識 次元올 中心으로 �A間身짧에 �g훌

이러한 절대인격이 ”사랑 �.�.
또는 �.�.�, 德”이라하여

한 생명의 폰재가 더 많은 생명의 存在와 번성에

願하는 病짧으로 각기 웰問올 훌化시켰다 �.

따라서 본인은 束武의 원�l 問올 �l�u�n�g 의

벌어 現時代에 알맞는 言뚫로 재정리하는 작업올 기여하는 유익항을 함、味한다연 �, 이러한 인격에 도

달하기 위한 방법이 ..自己分析”또는 �, “責心..이라
�1�3�c�. �A格 完成을 향한 욕구는 인간의

있다고 보며 이러한 욕구를 따르

훌움理를

하고자 한다 �.

하였으며

心에 내재되어

는 것이 道를 따르는 것이요 �, 個性化이다 �.

-例를 들

�2�. 짧型끓

�l�u�n�g 의 類型흠움은 內向性과 外向性 그리고 �, 直觀

나뷔어져 �8가지型 �. 思考型 �, 感情型 �, 感훌型으로

유형올 設定한다 �. 東武는 身體特徵의 구체적 열거

어보면 한 아이가 男性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의

식적으로 ”남성다움”에우월한 가치를 두게 되연

深層에 휘�l훌되게 되고�,

반복되어지는 ���� 용 자체 에너지를 지닌 콤플펙

스를 形成한다 �. 이러한 콤플렉스는 의식이 統制力

잃거나 無意識의

模型올 위한 觀察에서力動的 心의

여성다움은 個�A無흉‘짧의

를 포합하여 太陽 �A�, 太陰 �A�, 少陽 �A�, 少陰�A의 �4

類型올 設定한다 �. 이에 각기 類型올 略述하고 두

先生의 類型의 一致點올 檢討한다 �.

힐훌훌용하여

지연 �, 意짧으로 犯훌하거나 �, 自 �E保護本龍에 의하

여 �{따 �A에게 행移되어지고 �, 外界에 投射되는 둥의

변화를 일으키며 무의식의 에너지도 그러하다 �. 결
국 心理에너지가 억압 둥에 의하여 領행이 정체

상대적으로힘이올

直觀과 感훌은 비합리적四大機館에서
�*
홉神의

기능이며 思考와 뿔情온 합리적 기능이다 �. 합리적풍起되연 理性으로 조절되지 않는 病的 狀願를

한다 �.

四大機

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루렷한 것이며 檢證

이 가능하다는 부연올 한다 �.�<�A 間精빼의
�6얻은 중요한 흙念。 �l 기에 멍文올 요약하연 다음과

같다 �.�>

경 로를 통하여

훌이 나 �R훌鬼 �, 힘�1�j�I 뤘 둥의 外界 授射꿇뺑올 �J�i�( 存視

하여왔고 �, 루렷한 이유없이 타인올 미워하거나 健

�7 되는 둥의 異常心理-現狀올發題하여 왔다 �.

인간은 超越的 힘인 惡以上의

고유의

따라 서로 연관시키는 기능이며 사고가 分化한다

법칙에二�l觀念내용올주어진思考란

받아 출뻐되기 쉽고�,

理性의 힘은 퉁불만치나 微꿇하다 하지만 우리는

영향을無意識의의식은

는 것은 그것이 古願的인 것과 흔동되지 않는 것

올 말한다 �.自 �B分析올 동하여 편벽됨율 줄인 意識과 理性에

感↑홈은무엇보다도 自용와 주어진 내용 사이에의지하여야만 한다 �. 그 이유는 意짧만이 아는 것

일어나는 과갱으로서 그 내용에 받아들이든가 돌

려보내든가 하는 일정한 價 �{直 �(快 �, 不快 �)률 부여하

는 과갱이며 또한 그때 그때의 일시적인 내용이

이고 �, 우리의 탑구는 활惡의 구별이 아닌 모르는

대상으로 행像하는 것이며 이에 �, 의식의 빛이 어

빛이기 때문이다 �. 따라서
.氣分.으로관계없이 따로었�l훌과일시적인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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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타날 수 있는 과갱이다 �. 이 .氣分’은 톡갱한 의

식내용의 명가는 아니지만 全體的인 購間的 흉‘讀

狀 �i�R�. 의 명가로서 역시 受容 �. 排 �f후의 명가이다 �.
願톨이란 물리적 자극이 꿇識용 媒介하는 心理

樓龍이다 �. 감각온 어린이와 멍始�A의 가장 특징적

인 本質올 이룬다 �. 최소한 이들에게 감각온 반드

시 직관올 농가한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

나 感↑홈을넘어서는 기능이다 �. 直觀온 무의식적

方法으로 認識올 꿇導하는 심리기능이다 ..직관은

그 把훨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의 本能的 把

握이다
�.�.

以上의 기놓에서 밍、考와感情온 相互補慣的이

고 �, 感훌과 直짧은 相표補 �O훌的이다 �.

東武는 極짧하며 直升하는 氣의 太陽�A�. 極大하

며 橫升하는 氣의 少陽 �A�, 極廣하며 放降하는 氣

의 太陰 �A�. 極遭하며 ���� 降하는 氣의 少陰�A의 �4類

型올 말한다 �.

여기서 �, 이부영교수는 �J�u�n�g 의 �8類型과 束화의

四훌온 일치할 수 없으며 일치시키려 노력할 필

요가 없다고 斷言올 하지만 �, 이는 四용에 대한 이

해 부족에서 오는 節忽합이다 �. 두 光生의 멸問은

훌륭하나 �, 서로를 모르기에 가졌던 한계를 우리는

벗어날 수 있다�.
�J�u�n�g 의 개성화를 위한 추구에서 檢證하여 보연 �,

直觀과 感↑훔은外向化 되어진 상태에서 그 分化

가 大同올 추구하고 �, 恩考와 感覺은 內向化 되어

진 상태가 짧짧올 擬充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�, 內

向性 直觀과 感↑좁그리고 �, 外向性 思、考와感훌온

大同의 방향성옴 認쩌�l하연서도 표현하지 옷한

�J�u�n�g 의 이론적 쭈眉이다 �.

여기서 우리는 〈外向性 直觀型 �=太陽 �A�I�: 外向性

愚情型 �=少陽 �A�I 內向性 感훌챙 �=太陰 �A�I 內向性 思

考型 �=少陰 �A�> 하는 둥식을 성립시킬 수 있다�. 以

上이 正常心理狀願에서의 인간유형이며 正常 �A의

分化똘않에 따라서 빼 �A�, 뿔 �A�. 貝 �A�. 賢 �A�. 君子로

�C�D

구분되고 �, 未分化狀願의 小 �/ ＼輩 그리고 �, 異常心理

狀願의 옮���i�i 食橋의 구분이 가능하다 �.

�3�. 心쩔훌題

心理發願 까�;元은 天 �(好善 �)�. �A�( 惡、惡 �)�. 行其行 �(急

心 �)�. 行其知 �(���6 心 �) 의 四次元이 며 各各 大同 各효

獨行 傳通의 단계로 구분되어지며 類型別 具꿇化

에 앞서 편의상 本體質올
‘�性”

發願하는 心理狀

뼈를 ..氣”라한다 �.

太陽 �A�( 直觀型 �)

太陽性이 太陽氣를 發하면 天時 �(直짧的 �f훌뻐�J�: 證

머 �i 經濟動向 퉁 �) 에 館하고 �, 모두률 위하여 哀쓰는

것올 좋아하며 仁에 中하고�, 禮룰 잊기 쉽다�. 이에
耳로 들어 뀔假를 구별하는 直觀이 발달합이다 �.

太陽性이 싫온 것 �(惡惡 �)을 피하여 혼자 되면 �(各

立 �) 少陽氣를 發하여 만나는 사랍올 쉽게 사귀고

�(交遇 �) 友 �(養 �)를 지키며 그 뭇이 용이치 않으연

愁한다 �. 이률 太陽之牌라 한다 �.

太陽性이 行함에 게올러 지연 方略올 꾸미며

少陰氣툴 발하니 �, 짧 �(彼 �)心올 삼가해야 한다 �.

太陽性이 생각을 行합
�(行其었�]�)

에 行檢의 太陰氣

를 發하니 남올 해치 려는 않心올 삼가해야 한다 �.

이에 太陽 �A은 天時의 直카에는 놓하나 極廣한

�A倫올 지킴에 취약하고 �, 交遇로 스스로를 보호하

나 黨與에 소훌하고 �, 方略 �(모난策略 �:臨機應흉 �)으로

안일하려하며 行險으로 아는 바를 행하려 한다 �.
또한 �, 숫새처럼 밖으로 벌리고 꾸미며 암새처럽

안으로 키우려 하지 않는다 �. 이러한 直앓이 內面

心理를 대상으로 分化되면 �{따 �A의 心理寶얹 �t�l 에 龍

하여지나 �, 正常心理툴 떠나 사기꾼이 되기 쉽다 �.

少陽 �/ 、

少陽 �t�t 이 少陽氣를 發하연 世會
�(流行 集會 둥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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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館하여 사람들올 共感 시킴 �(愁性 �)융 좋아서 하

고 �, 훌에 中하나 �, 쩔’를 잊기 쉽다 �. 이에 目으로 사

랍의 感↑홈을보는 것에 �� 한 것이다 �.
少陽性이 싫은 것올 피하려 하연 是非를 가려

이기려 하여 太陽氣의 事務률 發한다 �. 이에 슬퍼

�(哀 �)하며 忍 �(�t�:�) 올 지킨다 �. 이를 少陽之師라 한다 �.

少陽性이 行합에 게을러 지연 太陰氣인 材幹을

부리니 �, 스스로를 뿔下하는 뼈心올 상가해야 한

다 �.
少없性이 아는 것올 行함에 少陰혔인 度훌

�(
숫자

를 重視합 → 마음이 좁아지연 �4φ質융 量視한다 �:

돈 둥 �)을 發하니 �, 흉心올 삼가해야 한다�.

이 에 少陽 �A온 �t�i�t 會의 橫키 에는 능하나 極遭한

地方으로 �P읍降합에는 隨꿇하고 �, 월훌移로서 是非를

가려 밖에서는 이기려하나 居앓에 약해 안올 지

키려 하지 않는다 �. 行함에 게올러 지연 材幹올 부

리니 自�i￥心용 주의하고 �, 아는 것융 行함에 �l�J�t 量

으로 하니 흉心올 삼가해야 한다 �. 少陽 �A 感↑춤이

內向化에 치우치연 자신의 情動에 끊뼈하게 되어

外界와의 연대가 홉짧하여지는 異常心理狀뼈가

된다 �.

太陰 �A

太陰性이 太陰氣를 發하연 �/ ＼倫에 能하여 두루

사랍이 모이 며 禮에 中하나 �, 仁 �( 아는 사랍 뿐 아

닌 �, 사랍올 위하는 마옴�)올 잊기 쉽다 �. 이에 훌 �(느

낌 �)로서 꿇驗을 感知하는 데에 龍하다 �.

太陰性이 싫은 것올 피하려 하연 少陰氣의 居

處롤 發한다 �. 이 에 기 뼈 �(홉 �) 하며 孝 �(智 �)를 지킨다 �.

이를 太陰之賢이라 한다 �.

太陰性이 行합에 게을러 지연 少陽氣의 威嚴를

發하니 훌훌慢한마음용 삼가해야 한다 �.

이에 太陰 �A은 �A倫의 放降에는 능하나 天時의

훌平한 直카에 취약하고 �, 힘處로서 안을 지키는데

館하나 밖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다 �. 결국 太陰性

�@

온 直뼈이 가장 취약하여 恩考나 感情-융 直觀으

로 읍흠하기 쉽다 �.

少陰 �A

少陰性이 少陰氣를 發하연 地方에 �P읍降함올 좋

아서 하며 智에 中하나 世會를 잊기 엽다 �. 口로서
地方올 맛본다 하여 스스로 생각하여 合理化 하

는 데에 짧하다 �.

少陰性이 싫어서 피하연 太陰氣의 黨與를 말한

다 �. 이에 즐기며 �(쫓 �) 上下像 �(題 �)를 지킨다 �. 이를

少陰之府이라 한다 �.

少陰性이 行하는데에 게올러지연 太陽氣 誠見

옴 發하니 �, 利益올 뺏으려는 �(훌利 �) 擔心올 삼가

해야한다 �.

少陰뺨-이 아는 것올 行하는데에 少陽氣 經輪올

發하니 �,�E�I 쯤 �(쯤 �)心융 상가해야 한다 �.

이에 少陰 �A은 地方에 �P읍降함에 옮하나 極大한

世會의 橫카에는 취약하고 �, 黨與에 �&엄하여 암새처

럼 안올 키우나 �, 숫새처럼 發없하지 옷한다 �. 결국

少陰�A용 �,면考에 짧하나 感情에 취약하고 �, 感톨과

直觀이 未分化되어 마음올 청하는 결단력이 없다

�(不安슐心 �)�.

�A 間마다 好환 �Z氣인 天時 世會 �A倫 地方용

뿔 �A파 다른 바 없으나 �, 少陽 �A�o�] 天時를 發하려

하연 훌훌平平한 天時에 못미치는 事務가 되어

�t�: 에 미치지 못하는 忠이 되고 �, 少陰 �A�o�] 天時를

發하려 하면 짧心에 �B마지기 쉬운 講見이 되고 �, 太

陰 �A이 天時를 發하려 하면 훌훌慢합에 빠지기 쉬

운 홉策에 불과하다 �. 太陽�A이 世會를 發하려 하

연 흩大한 世쩔의 훌훌에 못미치는 交遇의 友가 되

고 �, 太陰 �A은 �g 尊心에 빡지기 쉬운 威훌가 되며

少陰 �A온 �g 암心。�i�j 빠지기 쉬운 經뚫에 불과하다 �.

少陰�A이 �A倫올 훌훌하려하연 趣廣한 �A倫의 짧

에 미치지 못하는 �;�I�A 與의 짧를 發하고 �, 少陽 �A�o�]

�A倫올 發하려 하연 自己뿜下에 빠지기 쉬운 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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幹이 되며 太陽 �A�o�] �A 倫옵 發하려 하면 �t�t 心에

빠지기 쉬운 行檢에 불과하다 �. 太陰�A이 地方올

發하려 하연 極觀한 빼方의 첩’에미치지 옷하는

居잃의 孝가 되고 �, 太陽 �A�o�] 地方올 활하려 하연

홈心에 빠지기 쉬운 方略이 되며 少陽 �A이 地方

올 發하려 하연 폼張 �(흉 �)하기 쉬운 않훌에 불과하

다 �.

�4�. 東武와 �J�u�n�g

著者가 책올 쓰는 方式에서 우리는 著者의 類

型올 推얹�9할 수 있다 �. �J�u�n�g 先生온 少陰�A에 가까

우며 東 �� 先生온 太陽�/ ＼에 가까우며 그 제자를이

少陰 �A에 가까와 보인다 �. 이는 少陰性의 글은 �P읍

降하며 太階性은 짧平하며 少陽性은 橫升하며 太

陰性온 方降하니 �, 經짧方類는 주로 太陰性 著者

가�, 理論뽑는 少陰性 著者가 �, 많온 資料를 列짧

소개하는 類는 少陽性 훌者-가 주로 執筆합이다 �.
�J�u�n�g 先生에 관한 理解는 光生이 직접 쓰는

〈回想 꿈 그리고 �, 맨、想〉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

며 이번 정리의 배경이 되기에 재삼 언급을 피한

다 �.
束파光生온 少陰性 弟子의 整理에서 理解의 앓

解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에 격치고와 통합하

여 보면 �, 자신의 直觀으로 보여지는 物性올 廳 �;장�:

中心의 定理 �( 거의 新造語 �) 률 통하여 寶用的으로

정리 하였다 �. �{�9�1�J 로 격치고에서 보여지는 四훌촬와

四꿇 �A촬 그리고 事心身物촬를 보연 다음과 같다 �.

四훌훌 �}와 四象�A화

太陽 �: 太陽촬 �= → �E 훌촬 〈中에 -陽올

�J�m 하나 �, 純陽은 �A間이 아니기에 太陽만 -陰之心

올 �1�J�Q 한다 �.�>

少陰 �: 少陰확 �= → 三 兌촬 〈中에 -陽之心

율 �1�J�Q 한다 �. 下同〉

少陽 �: 少陽확 �= → �E츠 選촬

��

太陰 �: 太陰촬 �-�- → 드프 �� 촬

.心身빼의 확에서는 바당 �(初확 �) 이 陽인 太陽과

少陰은 三촬툴 陽에서 시작해서 陰으로 마치고 �,

바탕이 陰인 少陽파 太陰은 三촬를 陰에서 시작

해서 陽으로 마친다 �.

事 �: 太陽촬 �= 始 �(乾 �)�=�= → 終 �(兌 �)�=

心 �: 少陰화 �= 急 �(隊 �)�=�=�= → 짧 �(辰 �) 三三

身 �: 少陽확 �= 先 �(���) 등三 → 後 �(�j많 �)�=

物 �: 太陰촬 �-�- 本 �(빼 �) 등 �E → 末 �(�J���j 르三

�� 養 �A확와 文王八촬에서 살펴보연 다응과 같

다 �.

�I�t�( 少陽휠 �7�)

少陰位 �2 드츠

兌 �(少陰혔 �8�)

少陽 �f�i�L�3 늘듣 �5

坤 �(太陰 ���6�)

太關位 �l 三드

乾 �(太陽웠 �9�)

太陰位 �4 르

離 �- 火 〈哀〉

風�. 응三 利 〈없〉 地
�-�- 亨 〈保〉

辰 三三 木 〈용〉 兌 三 金 〈황〉

�� �=�= 水 〈海〉 天 三 元 〈助〉

�� 응드 水 〈樂〉

以上에서 보여지듯이 東武는 �� 훌�A촬에서 相

효補慣 對極 合-의 훌則올 推꿇하였고 �, 文王八화

에서 取흉하여 사랑들이 서로 속이니 슬프고 �(哀 �)

나를 업수이 여기니 화나고 �(總 �) 나률 보호하니 기

쁘고 �(홉 �) 나률 도우니 즐겁다 �(樂 �) 하였다 �.�( 譯註 �:

文王�A확는 右로 -효 돌아가며 촬홍을 음미하연

되고�I�� 훌훌 �A확의 확는 位와 數로서 取한 것이다 �.�)

그러므로 �, 文王 �A촬에서 �R坤을 地平面으로 보

아�, 上에 凰이 있고 左右에 우뢰와 불이 있고 純

陽언 하늘옹 땅 밑에도 있으며 그 확우에 물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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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옷이 있다는 直觀的 햄察옹 �, 直흩�%은 意짧에 있

어 가장 明顆하나 �, 無意歲에서 本홉�g的으로 把훌합

과 一致합올 볼 수 있다�.

東홉는 自高之心올 追求함에 大同의 짧올 重뾰

하였으나 �, 장수 �, 권세 �, 재산 둥 물질척 요소를 죠

福이라 하였으니 �, 이는 릎‘識이分化와 個性化를

추구하여 뿔賢올 본받으나 �, 生存은 꼭 그대로 되

지 않으니 �, 짧있는 사람도 過필 받옴온 텀古以來

혼한 일이다 �. 하지만 �, 生存올 위하여 本性융 벗어

나연 �A格이 망가지니 �, 太陽 �, 少陽의 홉樂과 太陰 �,

少陰의 흉용를 들어 束 �)�i�.�� 께서 경계하였다 �.

�5�. �m���m�}�J�I�J 請

�;�; 質훌올別은 먼저 典型的 �t�i�t 質올 짧型化하고 �, 후

에 �g훌形 �!�H�I 質 그리고 �, 體質間의 훌別올 論하자 �.
太陽 �A�: 頭部가 發達하고 下짧가 꿇하며 眼光

이 짧하다 �. 心의 수준이 낮은 太陽 �A온 어린이와

같다 �. 명소 훌 �f�.�J�:�, ‘이 거의 없고 �, 아무 고통없이 토

하거나 �, 저련중세 없이 다리에 힘이 없는 중세가

일어난다 �.
少陽 �A�: 어 깨가 발달하고 뽑部의 발달이 부진

하다 �. 皮 �I훌는 건조하며 윤기가 있고 검은색이 보

통이다 �. 眼光이 짧利하며 �!�H�I 毛는 적다 �. 사랍들의

기분올 잘 파악하며 言行에 條理를 중시하지 않

는다 �. 消化器가 좋옹 반연 식사습관이 불규칙하기

쉬워 띔홉찢過多性向이 있다 �. 장귀가 밝은 편이고�,

活動的이나 持久力은 약하다�. 눈으로 본 것올 記

憶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思考하는 능력온 취약하

다 �. 하고싶은 말올 참지 못하고 �, 是非툴 가리나 �,

돌아서연 쉬 잊어버련다 �.

太陰 �A�: 허리가 발달하고 보통은 골격이 굵다�.
피부는 彈力이 적고 �R인大하나 �, 세장형도 많다 �. 限

光이 꿇하고 눈에 쉬 피로를 느낀다 �. 吸聚之氣의

包容力이 있어서 주위에 사랍올 두루 면하게 하

나�, 本 �A은 對 �A�� 홉係에서 �Sσ�e�s�s 를 많이 받으니 �,

�@

표현융 적절히 못하고�, 속으로 오래 간직하는 편

이다�. 땅분비가 발달하였고 �, 持久力이 좋온 편이

며 自律神經系가 �&힘꿇하다 �. 經앓한 일들융 記憶

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少陰氣地方과 少陽氣度量

을 直觀으로 誤짧하여 追從하는 경우가 많다 �.�A

倫之짧올 타고나니 生育하고 生흩하는 재주가 뛰

어나다 �.
少陰 �A�: 둔부가 발달하고 어깨의 발달이 부진

하다 �. 피부의 탄력이 좋으며 기운은 꿇하나 강단

은 있다 �. 消化器가 뼈꿇하나 生짧器가 강하며 眼

光은 平溫하다 �. 體毛가 비교척 많고�, 땅의 분비가

적다 �. 慮↑홉의 분화가 願꿇하여 �, 記憶力이 臨꿇하

며 思、考機館이 分化되어 있다 �.
륭形뼈質과 �!�H�I 質間의 훌別 �: 흉 �M�t�i�t 質이란 廳 �;웅�;

은 本 �R質이 �5세 이전에 持짧的인 다른 체질의

影響으로 �{也 �1�f�t 質化 하거나 �, 兒童期 이후로도 本體

質을 維持하지 옷하는 경우이다 �. 兒童뼈 以前의

神뿔化된 父 �f�f�t 의 象은 서로 相異한 �I�I 質일 때에

本性올 柳壓하고 取得氣의 �g톨質化를 훌훌發하며師

弟關係 또는�, 職場上下 �g홉係에서 好善 �Z혔가 아닌

惡惡 또는 行其行이나�, 行其知를 딴善之氣처럼 發

하는 경우롤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는 �. �J�u�n�g 의 �R훌

在性 分짧과 聯빼된 �$홉念이다 �. 이 경우 好善이 無

意識化 되어져�, 取得된 氣의 成就는
�*
협 �,�I�E�!�. 엎이나�,

成就感 보다 오히려 �Sσ�e�s�s 로 作用한다 �. 이 경우

�!�H�I 質의 훌別온 어려워지며 例로써 太陰之威앓를

好흉氣로 取得하연 眼光이 少陽 �A의 眼光에 ↑읍似

하여지며 용心의 過합으로 本太陰올 알게되는 훌

熱、證올 日常化한다 �. 少陰 �Z老 �A의 識見이 太陽 �A

에 샘似합은 束武도 언급한 바 있고 �, 少陰�A의 經

옳은 少陰훌狂證의 日常化로 極大氣를 發하는 듯

이 보이나 �, 름語의 條理와 內面世界의 外部授射가

가지는 硬直性으로 훌別이 可앓하다 �. 兒童期의
�*
홉

神的 外陽은 外形身體에도 흉化를 훌훌發하여 少陰

�A化된 太陰 �A�. 少陽�A化된 太陰 �A 퉁 �, 그 훌別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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心理分析에 比됩되는 어려움용 內包한다�. 결국 各

�g 가 짧得해야 할 뭘 �f엽이며 �.�t�i�t 得율 �g 己分析하여

直앨的으로 運用합이 �P옳一한 解決策이다 �. 이 에 仔

細한 부분올 東뽑四象大典과 分析心理學에서 얻

기를 바랄 뿐이다 �.

�6�. 病짧 治짧請

學問에 先天 後天이 있옴이니�, 太陽直觀의 少陰

思考的 續充과 太陰感훌의 少陽度훌的 �B흩充이 그

것이다 �.�< 束武公自註 �: 옮少陰 出太陽而 흉其 �t�I�t 神

故 �iμ �, 蓋太陰 生少陽而 假其子뚫故 �i�J�!�.�, 옮少陽 出

太陰而 假其母塊故 �i�J�!�.�, 옮太陽 生少陰而 ↑흉其子뼈

故 �iμ �. �( 以上은 根據 朴奭彦 先生이 부록에 記한 �,

父 �r�e�g�; 質과 자식 問의 相關은 身에 치우친 誤깡

이다.≫

이 에 先天켈問은 �{찌로 뿔經 �,�f�;�!�: 經 �, 四헬三經 및

四훌훌훌學 그리 고 �, 分析心理쩔이며 後天쩔問온 �{�9�1�J

로 六經傷寒 內傷雜病 �(죠行屬빠論 �) 죠運六氣에 이

르는 것이다 �. 모두가 중요합이나 �, 先天學問의 自

쯤心과 後天學問의 흉心。�l 우리가 경계할 바이다 �.

이러한 理致의 그림자라도 �, 아는대로 적으면 추옮

와 �A間의 小字짧인 心은 存在하고 �, 認識하는 었〉

슴關係로 認識이 存在에 도달하거나�, 存在가 認짧

에 도달하기에는 π誤差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

�� 훌 �A확와 文王�A활의 誤差가 一致하는 것이다 �.
自 古以來 先天學問이 �/ ＼身에 到達한 �P흩-합이

四象哲學에 있다 �.

太陽�A病은 呼做之氣가 過多하여 오고�, 太陰 �A

病은 吸聚之氣 過多로 氣의 �P홉웠이 안되어 오고 �,

少陽 �A病은 火氣橫키�으로�f댐흥�E性으로 오며 �, 少陰

�/ ＼病은 水氣 �P읍降으로 代짧停뺨되어 얼음이 얼 듯

이 온다 �.

業의 四性은 없熱 �i�l�?�* 이 며 太陽옆氣를 太陰 �A

에 �, 太陰하�i氣를 太陽 �A에 �, 少陰寒氣를 少陽�A에 �,

φ

少團熱氣률 少陰�A에 投與하며 �A�t�i�l 를 調和합이

四훌톨훌學의 治껴훌理훌움이다 �. 이 에 그 性味가 후합옆

熱之빼는 少陰 �A 樂이요 �, 줄폈寒之 �j�1�f�f�J 는 少陽 �A 樂

이요 �, 平淡꿇之휩��는 太陰 �A 樂이요 �, 平淡뼈之홈�j는

太陽�A 聚이다 �.

�g훌質病證의 大略은 다옴과 같다 �.

띤훌病證을 本體質과 흉‘志、的�1�1�: 情의 종배

�(�P�e�r�s�o�n�a�) 의 關係로 보면 그 病證 病理가 確然히

드러난다 �.

太關 �A�: 太陽 �I흡앓이 天時나 行짧으로 發病합은

짧少하여 整理된 바 없고 �, 方略의 짧心에서 外感

顆홉病이 �, 交遇의 �g ↑홉에서 內觸小앓病이 온다 �.

少隨 �A�: 少 �l앓愚↑춤은 極大之氣이다 �. 極大之氣의

橫升이 過多하연 흉性이 過多하연 世會之病인 뼈

腦熱證이 온다 �. 極大之氣률 直升하려 하면 氣의

消혈가 甚하여져 亡陰
�(陰虛惡熱 �)證이 發한다 �. 極

大之氣를 放降시키 려하면 太陰之身올 팽하여 �t

陰하거나 �, 太陰之心옵 않하여 結뼈證이 온다 �. 極

大之氣를 隔降하려 하면 度훌之흉心으로 陽風.證
이 온다 �. 少陽氣 太陽氣病은 몹受熱훌훌熱病이요�,

太陰氣 少陰氣病은 牌受寒表寒病이다 �.

太陰 �A�: 太陰感쩔이 �/ ＼倫이나 뚫策으로 病이

됨온 少하여 整理된 바 없고 �, 威앓의 �f용心。 �l 過多

하여 �I�f�f 受熱훌熱病이 �, 居處의 홉情이 過多하여 몹

院受寒表寒病이 온다 �. 결국 太陰 �A의 �I�!�& 聚之氣가

世會를 하려 하연 熱結이 되고 �, 地方에 �P읍降하려

하연 受寒한다 �.

少陰 �A�: 少陰思考는 �P겁降之氣이다 �. ��읍降之氣의

�P읍降이 過多하연 地方之病인 少陰病이 온다 �. 隔降

之氣릎 放降하려 하면 樂情이 過多하여 氣의 �1홉

휠이 나빠져서 太陰病이 된다 �. 隔降之氣를 直커-하
려 하연 識見의 �f훌心 �(흉利 �)

이 過하여져 氣의 �f업훨

가 많으므로 �,�e 陽證이 된다 �. 隔降之氣률 橫升하

려 하연 氣가 훌結되어져 經뚫之함心。�1 過多한 �,

�-�1�1�1�-



홉흥狂置이 發한다 �. 少陰氣 太陰氣病은 몹受寒훌寒

病이요 �, 太陽氣 少陽氣病온 賢受熱表熟病이다 �.

�C�!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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